
1.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시거나  

여기 QR코드를 찍으셔서 바로 등록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필수 성경공부인 ‘길찾수(길을 찾다 만난 예수)’ 성경공부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2.아침묵상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

전 6시 정각에 공개됩니다. 

지난 주 (8/30/26) 헌금 통계
선교구제 헌금란이 없는 이유는 매주 전체 헌금에서 5%를 선교구제비로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재정 보고서를 매월 첫째 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총     액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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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6일 (672호)

예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지
난
주
 설
교
요
약
 

Se
rm
on
 S
um
m
ar
y

Together Community Church in NJ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헌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9/13/26 9/20/26

최은숙 윤한진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유형선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갈라디아서 6:6-10 다함께

교회소식 Announcement 유형선

말씀선포 Sermon 그러므로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1시 (본당)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온라인) (방학중)

아침묵상 (화,수,목,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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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율법의 제사로는 결코 온전히 죄를 씻을 수 없었던 우리를 완전히 사하시기 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완전한 제물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에서 희생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단 한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셨습니
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성령은 아들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요 큰 은
혜인지 우리는 전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하나님
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그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
들이 아무리 못났어도 그 아들을 혈연관계에서 끊어 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미워도 내 자식이고, 못나도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집
나간 탕자를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상거가 먼제 아들을 보고 달려
가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때 아들은 그 아버지를 보고 뭐라고 반응할까요? ‘아
버지 제가 돌아왔습니다. 저를 다시 맞아 주실 줄 알았습니다’ 라고 반응할까
요? 그렇치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입니다. 그게 은혜를 아는 
아들의 고백입니다.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은헤라고 밖에는 설
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탕자를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이 아
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
면 성령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날마다 상기 시켜 줍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위
대하고 고결하며 순결한 것인가를 알게 합니다. 그 자는 더 이상 과거의 과오
를 반복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싸움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이 섞여 있
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
아주라고 말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무리 인간적인 눈으로는 못났어도, 저들
을 교회 안으로 부르시고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분이 하나님이
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정죄의 시선이 아닌 긍휼의 시선으
로 바라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열매, 즉 사랑
의 열매를 맺어가는 신자된 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
들에게 늘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펴 보고 또한 다른 지체들
에게는 긍휼의 시선과 마음으로 가지고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그것이 성령
의 음성인 것입니다. 성령은 결국 사랑의 열매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
다. 우리가 모두 일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들임을 기억한다면, 결코 100데나리
온 빚진자를 멸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에 나타나게 될 열매와 공동체의 삶에 나타나게 될 열매를 우리가 기
대하고 성령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도 모르게 성령을 따라 사는 존재들임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